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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재단, NGO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전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재)행복한나눔과 손잡고 취약계층 돕기 위한 물품 바우처사업 나서”
이랜드재단(대표 정재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랜드재단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굿윌스토어, (재)행복한나눔(대표 유원식)과 손잡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 바우처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과 바우처사업 전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랜드재단은 NGO 및 지자체와 손잡고 물품 기증과 바우처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랜드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 잡화 등을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재)행복한나눔(이하 행복한나눔) 매장에 기증하고, 굿윌스토어, 행복한나눔은 기증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또한 굿윌스토어, 행복한나눔은 구청과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이랜드재단의 심사로 확정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해당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 모바일 바우처(쿠폰)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랜드재단 김욱 국장은 “재단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행복한나눔과의 이번 협업을 계기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NGO와 함께하는 기존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상호 간 재활용이 가능한 기증품, 재고상품을 교환하는 등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재단의 물품 바우처사업은 현재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도봉점, 송파점과 행복한나눔 염창점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전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
